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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고 나누는 톡톡          교실
talk

 &talk 

�이야기에�나오는�세�명의�주인공에게는�모두�별명이�있습니다.�‘명탐정’�백지원,�‘느림

보�파브르’�윤희성,�‘벌써부터�날라리’�최서아입니다.�세�주인공에게�여러분이�새로운�별

명을�지어�주세요.

   백지원:

   윤희성:

   최서아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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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들은�왜�주인공들을�걱정하고�염려하는�것일까요?

어른들이�걱정하는�주인공들의�약점에�대해�여러분은�어떻게�생각하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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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재력은�숨어�있는�힘이라서�위기의�순간에�잘�나타난다고�합니다.�세�명의�주인공은�

위기의�순간에�잠재력을�발휘합니다.�어느�장면에서�잠재력을�어떻게�발휘했는지�찾아

볼까요?

세�명의�주인공은�커서�어떤�일을�하게�되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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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인공들이�어린�시절에�가졌던�꿈과�어른이�되어�살아가는�모습은�서로�어떤�연관이�

있다고�생각되나요?

지금�나에게�스스로�별명을�지어�준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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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재력은�위기의�순간에�나타난다고�해요.�여러분은�만약�위기의�순간이�온다면,�어떤�

잠재력을�발휘하고�싶은가요?

잠재력이�성공하려면�‘협력’을�통해�잘�이루어진다고�해요.�여러분은�친구들이나�다른�

사람들과�‘협력’을�통해�잘하고�싶은�일이�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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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을�이루고�행복한�어른이�되어�‘노란�버스’를�타고�과거로�잠시�돌아갈�수�있다

면�어떤�장면으로�가고�싶나요?�그�시절의�나에게�해주고�싶은�말이�있다면�한�마

디�남겨�보세요.




